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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컬럼을 통해 혁신주도형 성장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. 
인공지능과 같은 스마트기술의 도입으로, 
일하는 시간은 단축하고, 
효율과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. 
다만, 사회 안정망 구축의 필요성도 언급하였습니다.  

혁신주도형 성장전략을 지역에서 어떻게 구체화 할 수 있을까요? 

이런 질문을 던지고 고민하였습니다. 
GIST는 4차 산업혁명에 주목하였고, 
“인공지능 기반 과학기술 창업타운”이란 공약과제를 제출하였습니다. 
그 결과로 지난 7월에 공포된 
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. 

국정운영계획서에는 광주를 
문화융합 형 4차 산업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. 
또한 스마트시티 실증 단지 조성 
주민참여 형 도시혁신사업 등 
스마트기술로 노후화 된 지역을 혁신하는 내용도 포함 되었습니다. 

오늘날 국가의 경쟁력은 소속한 개별 도시의 경쟁력에 의해 결정됩니다. 
이 때문에, 중국, 일본, 싱가폴, 미국, 유럽 등지에서, 
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,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고 
도시 재생과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
개별 도시의 특색이 강조되고 지방경제가 활성화될 때
국가의 경쟁력이 커지는 Glocalization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. 

4차 산업혁명은 
인공지능, IoT, 빅데이터, 클라우드 컴퓨터, 모바일 등의 스마트기술이 
산업, 경제, 고용구조, 교육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
빠르고 깊은 변화를 초래하는 움직임을 일컫습니다. 



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
스마트기술의 도입으로 
생산성 향상 효과가 매울 클 것으로 예측 됩니다. 

가령, 도시의 가로등에 카메라를 부착하여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, 
주요 도로의 교통량을 파악하여, 
적시에 신호등을 제어하면, 
교통 흐름을 개선 할 수 있습니다. 
스마트 기술로 생산성을 높이고, 
새로운 시장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것입니다. 

이와 같은 방식으로, 도시의 주요 구성요소의 기능을 제고하는 것이 
바로 스마트도로, 스마트팩토리, 스마트빌딩, 스미트시티 등 
스마트기술의 기본 개념입니다. 

GIST에서는, 
국정운영 계획에 반영된 “인공지능 기반 과학기술 창업단지 조성” 사업을 중심으로, 
캠퍼스 형 미래도시를 조성하고,  
벤처창업 생태계를 만들어,
광주전남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

본 사업은 개방 공유 형 혁신을 추구하고 있으며, 
지역민과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. 
이를 위하여, 광주시를 비롯한 지역의 대학, 특구본부, 테크노파크 등 
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있습니다. 

광주가 4차 산업 중심도시로 육성되어, 
대한민국의 혁신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도시로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.    


